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1.1 신뢰도
선후배간 동료학습은 동료교수법의 일종으로 나이가 

많은 동료교수자가, 그에 따른 경험의 차이로 능력을 발
휘해 학습자를 돕는 형태를 말한다[1]. 폭넓은 지식과 경

험을 갖춘 선배가 둉료교수자로 후배를 교육하면, 선후
배간 서로 돕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 핵심간호술 훈련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2]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선후배 동료학습은 비
판적 사고성향[3], 자기주도적 학습 전략[4], 술기 수행 
자신감[4], 술기수행 능력[4]과 임상수행능력[3]의 향상
을 보고하고 있어 간호대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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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선후배간 동료멘토링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 수업에서 선배로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을 
확인하여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간호대학생 8명을 대상으
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간호
대학생의 선배 참여 경험은 ‘자기기여’, ‘자기부담’, ‘자기성장’의 3가지 범주가 나타났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선배 참여를 위해서는 적합한 수업설계, 교수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교수법, 간호교육, 경험,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as senior mentors in a peer mentoring-based fundamental of nursing
practicum.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nursing students from December
18 to December 22, 2023, and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study’s finding
derived 3 categories. The specific categories were ‘self-contribution,’ ‘self-burden,’ and ‘self-growth.’
For the positive engagement of senior students in the future, appropriate course design and active 
support from instructor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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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다양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3,4]
한편, 정맥주입요법은 입원한 대상자에게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침습적 간호 행위로, 간호사는 정맥주입요법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5].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정맥수액 주
입’을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
되어야 하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인 핵심간호술로 지정하
여 간호대학생의 졸업 시점에 성취를 평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6]. 정맥수액주입과 같은 복잡한 간호는 단순 
반복으로 숙달이 어렵고[7], 핵심간호술에 대한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수행능력을 높인다고 하여[8], Yeom과 
Choi[9]는 대학에서는 실습 교과 운영뿐 아니라 자율실
습 등의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 동료교수법[10],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11], 이미지 
상상훈련[12] 등의 교육방법을 통해 실습의 효과를 높이
는 노력을 하고 있다. 

Kang과 Seo[2]은 핵심간호술 훈련에 선후배 동료학
습을 참여한 선배의 경험을 분석하여 ‘교육과 술기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선배 동료교수활동’, ‘후배들과 윈윈하
는 술기교육현장’, ‘선배 동료교수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피드백’, ‘자아성찰을 통한 발전’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나, 
동료학습 경험의 그 본질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할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정맥주입요법을 교육한 선배 간호대학생의 경험
을 현상학적 접근으로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내면적 인
식과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간
호교육에서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
며, 간호학생의 리더십 함양 및 동료 학습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에서 선후배간 동료

교수법의 선배로 역할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본
질을 파악하기 위해 Colaizzi[13]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
을 적용한 연구이다.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적 진술을 일반적 형태로 재진술해 
가면서 전체 참여자의 공통적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
술하는데 초점을 두어 집단 전체의 공통된 의미와 패턴
을 확인하는데 더 적합한 방법론[14]으로 본 연구에서 선

배로서 멘토링을 통한 공통적 경험을 파악하기에 유용하
다고 판단되어 적용하였다.

2.2 선후배간 동료교수법 수업방법 
본 연구에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 수업 적용은 정맥수

액요법 술기에 대해 간호대학 3학년 선배가 2학년 후배
에게 총 8시간 동안 실습 지도를 시행하는 경험을 하였
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선배는 사전에 ‘정맥 수액 
요법을 위한 말초 혈관부위 선정, 정맥 울혈방법, 카테터 
삽입 기술, 합병증 관리, 정맥관 고정법에 대한 이론 수
업을 2시간 듣고, 정맥수액 주입 술기에 대한 연구자에 
의한 일대일 실습을 8시간 제공받은 상태로 술기 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높은 상태였다. 선배 1인당 후배 4~5명이 
배정되어 정맥 수액 주입 술기에 대한 시범 및 수행 절차
의 과학걱 근거를 설명하거나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였
다. 교수자는 실험중재 기간 동안 선배 또는 후배들의 질
의에 응답하거나 후배가 수행하고 있는 술기에 대한 피
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3 연구참여자 선정
S대학 간호대학생 중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수업에서 ‘선배’로 참여한 자 중 연구참여자
를 모집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수는 자료의 포화
(saturation)를 고려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7명, 
남성 1명으로 총 8명이 선정되었고, 연령은 22세 5명, 
23세 2명, 25세 1명이었다. 참여자 중 가장 선호하는 수
업방식은 강의식 5명, 토의식 1명, 시범 또는 실습 2명이
었다. 참여자 중 3명은 친구나 후배를 가르친 경험이 있
었다. 

2.4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질적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세미나에 매

년 참석하고 연 1편 이상의 질적연구를 게재하였다. 

2.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간호학과 홈페이지에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2023년 9월 4일 게시하였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간호3학
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심
층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 수집하였다. 구조화된 설문 문
항은 연구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현상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질적연구를 진행한 동료 교수자 2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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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연구자는 면담 전 연구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이 녹음된

다는 점과 녹음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예정이
고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종료 후 즉각적
으로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았다. 

참여 학생과의 심층 면담 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적용한 기본간호학 실습 수업에서 선배로서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라는 개방형의 질문을 시작으로 참여 학생
의 답변을 들으며 선배로서 수업 시작을 하기 전부터 교
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비구조회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별 상담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정
도 소요되었으며, 현장 노트를 사용하여 면담 시 관찰되
는 내용이나 당시 연구자의 생각을 적었다. 필요한 경우
에 추가되는 질문은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직
후 연구참여자의 언어적 표현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
으로 필사하고 녹음 내용은 청취를 반복하여 연구참여자
의 경험을 깊이 있게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면담 종료 후 연구참여자에게 면담에 대한 감사의 인
사와 함께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현상학적 분석 중 Colaizzi[13]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을 여러 번 읽고 어
구나 문장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그 후 
의미 있는 진술을 일반적 형태로 다시 진술하였다.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끌어내는 과정
을 통해 주제, 주제모음, 범주를 조직하고,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최종 기술하는 단
계를 거쳤다[14]. 본 연구는 Colaizzi 방법을 통하여 의
미 단위를 240개 도출한 후 유사한 속성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90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구성하였고, 이를 조
직하여 최종으로 주제 31개, 주제모음 14개 및 범주 6개
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가 
참여자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
과 Guba[15]의 엄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적용
성, 중립성 및 사실적 가치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관성을 보증하기 위해 Colaizzi[13]의 자료 분석과정
의 6단계를 적용하였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연구에 참여
하지 않는 간호대학생 3명에게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제시

하였을 때, 공감의 피드백을 받아 적용성을 확보하였다.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전체 과정에서 
성찰을 통해 선입견을 배제하며 참여자들의 발언을 토대
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사
실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론으로 질적연
구를 5편 이상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수자 2인에게 분석
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며 연구참여자들에
게 본인의 진술이 분석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지도 확
인한 결과 진술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3. 연구결과

본 연구 결과,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의 선배로 역할을 
수행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은 자기 기여, 자기 부담과 자
기 성장의 3개 범주로 도출되었다[Table 1]. 

3.1 범주1. 자기 기여
3.1.1 가르침을 기대하며 준비함
이 주제 모음은 ‘가르치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임’과 

‘가르침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 구성되었다. 참여
자는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설레임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알려주고 그 친구들이 모르는 점도 물어보면서 
조금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참여자 7]
“학생들한테 대학 진학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전에 교육을 해줬었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
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자부심이 생겼었어요.”[참
여자 6]

3.1.2 선배로서의 역할을 찾음
이 주제 모음은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함’, 

‘선배의 주도성이 필요함’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참
여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두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였다.

“확실히 첫째 날보다 둘째 날 실습했을 때 애들이 좋아
진 게 눈으로 보일 정도 였어요. 그래도 가르쳐준 게 도
움은 됐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참
여자 1]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수님이 계속 같이 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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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신 것이 좋았어요. (중략) 궁금한 점이 생기면 교수님
께 여쭤보면 되고 배운 내용을 후배들한테 알려주면서 
더 주도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어요.”[참여자 4]

3.2 범주2. 자기부담
3.2.1 심적으로 부담스러움
이 주제 모음은 ‘기초정보의 부족으로 힘들었음’, ‘지

식부족에 대해 걱정함’과 ‘후배들의 적극성에 당황함’으
로 구성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각각 멘토링을 진행함
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멘토링 자체의 정보 부족으로 부
담을 느꼈으며 적극적으로 임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놀라
는 경험도 하였다. 

“후배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파
악이 안 된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런 점이 어려
웠고. (중략) 어느 부분까지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약간 
애매했고.”[참여자 2]
“멘토링을 함에 너무 부담이 컸었어요. 얘네보다 1년밖
에 더 배운 게 없는데 제대로 말해줄 수 있을까?”[참여
자 8]
“후배가 갑자기 IV 성공했을 때가 진짜 진짜 놀랐어요. 
(중략) 배우더니 갑자기 3일 차에 빵 하고 성공해 버려
서 정말 놀랐어요.”[참여자 1]

3.2.2 마음의 여유가 없어짐
이 주제 모음은 ‘공부시간 부족으로 힘듦’과 ‘에너지 

소진으로 방전함’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멘토링 
수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공
부시간의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선배로서 가르
쳐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소진이 되
기도 하였다. 

“내가 이걸 하면서 과제랑 시험 등 공부하는 시간을 뺏
기는 것 같아 시간이 아까운 것은 아니었지만...촉박한 
느낌이 있었어요.”[참여자 8]
“서로 막 활동하면서 알려주다 보니 행사장 같은 분위
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유독 기 빨려서 좀 많이 힘들
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3.3 범주3. 자기성장
3.3.1 선후배가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감
이 주제 모음은 ‘관계를 하면서 걱정이 감소함’, ‘서로

가 노력하여 만족함’과 ‘후배들과 연결하는 기회가 됨’으

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멘토링을 진행하면
서 만남을 통해 서로가 알아가면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
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우리가 믿음직스러울까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서로 친
해져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어넘기게 되었던 거 같아요.”[참여자 8]
“아무리 잘 알려줘 봤자 친구들이 못 따라오고 하면 아
무런 결과값이 없는 거잖아요. 같이 노력하고 친구들도 
같이 노력해서 좋았던 거 같아요.”[참여자 5]
“코로나 이후로 서로 연결되는 맥이 끊기고 있었는데 
연결고리가 되어서 연락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참여자 1]

3.3.2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함
이 주제 모음은 ‘후배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 노력

함’, 도움이 되도록 맞춤식으로 이끌어감’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
의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선배로서 해당 술기를 
잘 알려주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후배들이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또는 1대 1피드백을 주기도 하
였다.

“친구들은 아예 처음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저는 임상
에서 배운 것도 많고 이론적으로 배운 것도 있으니까 가
르쳐 주려고 따로 정리도 했었어요.”[참여자 2]
“학생들끼리 서로 IV 해볼 때 혈관을 만져보잖아요. 고
정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거 알려주고 또 움직
이는 혈관 있는 애들은 이제 만져보라고 혈관을 어디로 
더 찔러야될지 한번 맞혀보라고 하면서 진행했었어요.”
[참여자 4]

3.3.3 발전하는 기회로 이어짐
이 주제 모음은 ‘사전교육으로 역량을 키움’, ‘힘들지

만 뿌듯함’과 ‘배움을 통해 스스로 더 발전함’으로 구성
되었다. 모든 참여자들은 멘토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사전교육을 통해 자신의 기술도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선배로서 진행한 멘토링 수업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뿌듯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이 좀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솔직히 기본간호학에서 IV 배울 때는 IV 하는 것에만 
중점을 뒀지, 정맥 이런 거 별로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
요. 교수님 강의 듣고 처음으로 IV 를 할 수 있는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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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웠었죠. 뭔가 아는 게 조금 늘어나니 뭔가 물어보면 
대답 그래도 더 할 수 있겠겠더라구요.”[참여자 3]
“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잖아요. 조금 서툰 친구들
은 서툴고 해서 한 명씩 다 봐주기는 했거든요. 쉽게 설
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략) 쏟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그래도 친구(후배)가 잘 따라오니 뿌듯하기
도 했어요.”[참여자 5]
“이거(멘토링) 하면서 자신감도 올라가고 실력도 좋아지
는 게 진짜로 눈에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 되게 좋은 도
움이었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4]

4. 논의

본 연구는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의 선배로 역할을 참여
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본질적인 측면으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멘토링 수업 참여 경험은 ‘자기기여’, ‘자기부담’, ‘자기
성장’의 3개 범주를 포함하였다. 

우선, 첫 번째 범주인 ‘자기기여’는 선배로서 후배들에
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넘어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 기여를 인식하였다. 

이는 유치도뇨 핵심간호술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
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교육자로서 준비되는 기회라고 
하였던 연구[2]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배로서 인식하면서 주도성은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이
는 간호대학생이 동료 교수로서 활동하기 위해 학습욕구
가 증진되고 학습자원 탐색 및 전략을 적용하도록 돕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16]. 이는 선
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동료가 동료에게 진
행하는 부분에서도 주도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
다고 하겠다. 간호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으로의 교수
학습방법은 예비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의사
소통능력을 높임으로 임상현장에서도 다양한 상황에 보
다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성은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고 
이는 임상수행능력을 높인다고 보고되면서 창의성은 중
요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는데[17]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기 위해 맞춤식 정리를 하고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근거기반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도 제고될 수 있기 때
문에 선후배 멘토링 교수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자기부담’은 멘토링 프로그램에 선배
로서 참여함으로 안면이 없던 후배들과의 관계를 형성하
고 일정의 시간도 제공하다보니 관계와 시간 부족에 대
해 상당하게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임
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쏟아내며 방전
이 된 자신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멘토링 학년이 동
일하지 않은 경우, 학습시간을 맞추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 점을 비추어 볼 때[18], 선배들은 후배들과 수
업시간이 달라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정을 하는 

Theme Theme clusters Category

I had a positive experience with 
teaching Anticipating and 

preparing to teach

Self-
contributing

I had recognized the value of being 
helpful as a senior

I was prepared for the teaching

Finding a role as a 
senior

The leadership of a senior was 
needed

Consistent teaching was important 

I expected it to be helpful to me

I developed my skills through 
pre-training

Feeling
overwhelmed

Self-
burden

It was tough, but I felt proud

I struggled due to a lack of study 
time

My worries decreased as I built 
the relationship Recognition of lack 

of peace of mindI had guided in a personalized way 
to be helpful

I made an effort to teach the junior 
well

Trying to provide 
practical help 

Self-
growthI was surprised by the juniors' 

enthusiasm

<Table 1> Experience on senior tutor of among 
Participants

Theme Theme clusters Category

I was worried about my lack of 
knowledge 

I were satisfied as both sides 
made an effort

Moving toward a 
collaborative 
relationship

It became an opportunity to 
connect with the juniors 

I gave specific guidance to help 
them do better

I havd developed further on my 
own through learning

Leading to 
opportunities to 

evolve

I struggled due to a lack of basic 
information

I was drained due to energy 
dep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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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도 많은 에너지를 사용되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선후배 멘토링 교수법을 유치도뇨 핵심

간호술에 적용한 Kang과 Seo[2]의 연구에서 선배의 경
험은 자신의 술기능력 향상, 훈련과정과 피드백, 상호만
족하는 현장,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의 4개 범주로 나타
났다. 선배로서 자신이 기여하는 부분이나 성장의 측면
에 대해서는 유사한 결과였다. 다만, 본 연구와 달리 자
기 부담의 측면에 대해 ‘질 높은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
으로 1개의 주제만 분석되어 선배들이 인식하는 소진에 
대해서는 부각되지 않은 점은 일치되지 않은 결과라고 
하겠다. 

선후배 멘토링 교수법에 참여하는 선배들의 소진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
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군간호사관 
생도를 대상으로 한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연구[19]에 따르면, 멘토와 멘티 모두 멘토링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계적으로 개발된 멘토 
교육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후 참여한 선배 멘토는 생활 
적응과 공감능력이 상승하였지만 멘토 교육을 받지 않고 
참여한 선배는 적응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대인관계능력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위한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에 따르면, 멘
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는 멘티를 촉진하고 조언하면서 
지도를 하는 만큼 멘토와 멘티간의 관계가 프로그램 경
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프로그램이 성공하려
면 사전에 교수자의 명확한 지침과 방법 제시가 필요하
다고 하였다. 교수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멘토가 
멘티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우수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
고[20]되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초
반에 참여하는 멘토들을 대상으로 사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하다. 추후 멘토링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나 시
간 관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지원 전략
이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 범주는 ‘자기성장’으로 선배로서 참여한 멘토
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의 지식과 기술의 역량이 제
고될 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돕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통
해 발전에 이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서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을 
제시한 연구[2]와 부분 일치하였다. 해당 연구[2]에서 선
배는 프로그램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고 자신감이 향상되
면서 좋은 간호사가 되는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고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과 선배와 후배가 협력하는 관계
로 발전되는 부분이 부각된 것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
였다. 

교수진의 교육과 동료교육 학습을 동시에 받는 집단과 
교수진만의 교육을 받는 집단으로 자기효능감과 지식 습
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연구[21] 따르면,  멘토로 참여
한 경험은 긍정적이었으며 직업 정체성과 동료 간 협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동료교육 학습을 추가로 받은 집단과 교수진만의 교
육을 받은 집단간의 지식 습득이나 자기효능감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교수지도와 함께 동료 
멘토링을 받은 학생들은 선배의 지도에 대해 오히려 불
안을 호소하였다. 더욱 교수진의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멘티들은 사전 준비 및 연습을 더 많이 하는 경향도 보였
다. 이처럼 교수자가 가르치는 수업과 비교가 되는 방식
으로 설정하기 보다 학습자 중심의 시선으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를 새기면서 뿌듯함을 더하면서 자기 성장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시점부터 세심하게 
운영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선후배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멘티 모두가 만족하면서 협력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부분에도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실습 환경에서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멘토
링 참여 경험이 장기적으로 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직업
만족도, 전문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
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기본간호학 실습 교과목에서 선후배간 동료
교수법의 선배로 역할을 한 간호대학생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법의 전략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선후배 멘토링 참여 경험은 ‘자기기여’, 
‘자기부담’ 및 ‘자기성장’의 3개 범주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선후배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
토의 부담을 줄이기 우해 사전 멘토를 위한 체계적인 전
공역량 사전교육 뿐만 아니라 멘토 역할에 대해서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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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선배의 주도성을 최대한 이끌어
주려는 교수자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멘토로 참여한 
선배들이 긍정적인 경험과 성장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후
배인 멘티에게 적절한 조언과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학습자 주도형 교수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서 기본간호학 수업의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배의 경험으로 일반화하는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후 핵심간호술 뿐만 아니
라 임상수행능력을 제고함이 필요한 교과목에 간호대학
생의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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